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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FY2010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모집종사자는 총 495명이고 관련 적발금액은 약 95억 원이며 모집종사자

의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약 1,930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모집종사자는 일반인보다 보험지식이 

많고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보험상품 특성 및 지급심사절차의 허점을 이

용한 보험범죄의 구성이 가능하며, 이는 모집종사자가 연루된 보험범죄의 적발을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구성한 모집종사자의 관리 및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최근 태백시 보험설계사 70여 명, 주민 300여 명, 3개 병원이 공모하여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150여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모집종사자가 연

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1) 

 태백사건에서 병원은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요양급여비와 입원치료비를 받

고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자와 병원을 연결시켜주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수법을 알려

주면서 보험 가입 수수료를 챙김.  

 가계성 보험의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해 모집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모집종사자와 관련

된 보험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큼. 

 모집종사자는 일반인보다 보험지식이 많고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와 보험상품 특성 및 지급심사절차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범죄의 구성이 가능하고, 이는 모집종사자

가 연루된 보험범죄의 적발을 어렵게 함.

1) 연합뉴스(2011. 11. 4), ｢법ㆍ도덕 실종 보여준 태백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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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보험계약자들의 고지의무 위반을 조장하기도 하며, 사고 

발생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사고처리를 지원 또는 대행하는 과정에서 보험범죄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음. 

 모집종사자의 보험범죄는 다발적으로 반복 발생하여 규모가 크고 범죄연루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음. 

 FY2010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모집종사자는 총 495명이고 관련 적발금액은 약 95억 원이며 모집

종사자의 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약 1,930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임.

 FY2010 보험사기 적발자수는 총 54,994명이고, 적발금액은 약 3,500억 원으로, 이중 보험설계사

와 대리점을 포함한 모집종사자는 적발자수 기준으로 0.9%, 적발금액 기준 2.7%를 차지함.

 모집종사자의 1인당 평균적발금액은 약 1,930만 원으로 전체 1인당 평균 적발금액(630만 원)보다 

약 세 배가 높음. 

구분 적발자수 적발금액
1인당 

평균적발금액
적발자수 비율 적발금액비율

모집종사자

보험설계사   403    7,300 18.1 0.7% 2.1%

대리점    92    2,230 24.2 0.2% 0.6%

소계   495    9,530 19.3 0.9% 2.7%

병원 423    5,100 12.1 0.8% 1.5%

정비업소 408    2,450  6.0 0.7% 0.7%

기타 53,668 330,020  6.1 97.6% 95.1%

합계 54,994 347,100  6.3 100.0% 100.0%

<표 1> FY2010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자료: 금융감독원.

 FY2010 적발된 모집종사자의 약 58%는 보험소비자 또는 병·의원과 공모하여 사고 내용을 조작·가공

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유형의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음. 

 FY2010 모집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중 허위사고, 피해과장, 고의사고유발 관련 적발금액은 각

각 16억 4,000만 원, 15억 2,000만 원, 34억 원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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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발자수 적발금액(백만 원) 적발자수 비율 적발금액 비율

허위사고 146 1,640 29.5% 17.2%

피해과장 140 1,520 28.3% 15.9%

보험계약조작 64 578 12.9% 6.1%

고의사고 유발 66 3,400 13.3% 35.7%

기타 79 2,392 16.0% 25.1%

합계 495 9,530 100.0% 100.0%

<표 2> FY2010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유형(적발건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주: 보험계약조작이란 보험가입을 위해 중대질병 또는 장해를 숨기거나 대리진단 또는 사고일자를 조작하는 사기유형을 이름. 
  자료: 금융감독원.

 FY2010 보험 종목별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에 연루된 

모집종사자수는 359명으로 적발 모집종사자수의 73%를 차지하는 반면, 적발금액은 40억 원으로 

43%에 불과함. 

구분 적발자수 적발금액 적발자수 비율 적발금액 비율

자동차보험 236 1,810 47.7% 19.0%

장기보험 123 2,220 24.8% 23.3%

생명보험 질병보장 73 1,400 14.7% 14.7%

기타 63 4,100 12.7% 43.0%

합계 495 9,530 100.0% 100.0%

<표 3> FY2010 보험종목별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자료: 금융감독원.

 FY2010 적발된 모집종사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55명으로 여자보다 15명 더 많고,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의 경우 남자가 2,180만 원으로 여자보다 530만 원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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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종사자 성별 적발자수 적발금액 인당 평균적발금액 적발자수 비율 적발금액 비율

남 255 5,560 21.8 51.5% 58.3%

여 240 3,970 16.5 48.5% 41.7%

합계 495 9,530 19.3 100.0% 100.0%

<표 4> FY2010 모집종사자의 성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자료: 금융감독원.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는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발생 규모도 크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

기유인 제거가 불가피함.  

 구체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모집종사자의 등록 제한 및 취소가 이뤄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 2항에 기술된 ‘보험사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동 조항 위반

에 따른 처벌규정을 동법에 삽입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현행 법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등을 받은 모집종사자에 한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제84조와 제86조).

   - 반면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기 금지조항(제102조 2항)만 있고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 조

항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됨. 




